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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도시 꾸리찌바」란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박용남이 

속편격인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를 내놓았다. 앞

의 책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한 도시를 해부하였다면, 뒤

의 책은 망원경을 눈에 대고 남미의 보고타에서 유럽의 볼

로냐와 라벤나를 거쳐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까지 전세

계 도시를 쭉 훑어보는 모양새다. 이 책은, 녹색 지구를 지

키는 안내자 역할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에서 직접 대안을 찾을 때 참고할 지침서 역할을 하

겠다고 나선다. 

이 책이 다루는 환경도시, 대중교통도시,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도시, 지역통화를 실험하는 도시

는 모두 ‘느린 도시’(Slow City)의 다른 표현이다. 자동차가 중심이고 모든 사고의 잣대가 되는 도시

를 꺼리는 저자는 속도만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멀리한다. 이 책은 6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

고, 자동차만 다니는 차도를 빼앗아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를 다니게 하는 외국도시사례들을 보여

준다. 자동차를 도시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자동차에 중독된 사회를 논하면서 자동차는 아편이라고 

말하며, 자동차라는 족쇄가 채운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하라고 외친다. 저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해 가는 성공의 열쇠는 '교통‘에 달렸다.”고 믿는다.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시켜 고밀

도시로 만들고, 도시내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교통

‘에 농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거꾸로 생각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차량 흐름이 막히면 길을 넓히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에게 그 반대가 답이라고 말한다. 갯벌을 매립하는 대신에 연안 육지를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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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하는 라벤나 방식을 소개하고, 도로를 폐쇄하거나 가로를 좁게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여주는 데에서 이 책의 역발상 주장은 설득력을 더한다. 

동시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발상에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높은 삶의 질의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성과는 엔리케 페냐로사라는, 

탁월한 비전과 열망을 지닌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0년 10월 주민투표에서 “2015년 1월 1

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 9시, 오후 4시 30분 - 7시 30분에 걸친 6시간의 첨두시간

에 택시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혁명적인 계획안이 승인되었던 것도 역발상의 

결과였다. 가장 자동차가 필요한 시간대에 자동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에 의존

하지 않는, 더 나은 도시생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마치 아랍에미레이트의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

드가 두바이 앞 바다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사막에 실내스키장과 골프장을 만든다는 

역발상으로 창의와 열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꿈꾸고 염원하는 세상이 10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려 달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꿈이란 꾸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고, 언젠가 그 꿈은 꿈을 꾼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라는 문장에서 느림을 추구하는 저자의 꿈과 열정이 드러난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

은 모두 우리의 이 자그마한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정말이지 지금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코페

르니쿠스와 같은 인식의 대전환과 혁명이 필요한 시대이다.”란 저자의 글에서 역발상에의 강력한 의

지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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